04:59 감사합니다 05:05 안녕하세요. 저는 음악 하는 선우정아입니다. 타이니데스크코리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광입니다.
05:17 첫 곡으로는 '블랙커피'라는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습니다. 저의 뒤에 있는 밴드는 저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무대를 함께한 분들인데요.
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건반 조성태.
05:40 이 것을 써볼까? 베이스 백형진. 왜 부끄러워?
05:50 코러스 김미현. 코러스 권은채. 기타 원똘. 드럼 이지환. 예, 재밌네요. 이렇게 재미있는 곡으로 시작해 봤는데요. 두 번째 곡은 약간 차분하게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대중음악가로서 대중분들에게 구애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. 그냥 짝사랑 곡이기도 하고요.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.
10:20 감사합니다. 10:35 이번엔 자리를 옮겨 보았습니다. 가장 최근에 발매된 '싸움'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곡은 제가 피아노를 직접 쳐보려고 합니다.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극단적인 감정, 갈등 사태에 놓여있을 때 심정을 노래로 옮겨봤습니다.
15:12 감사합니다.
15:24 어느덧 마지막 곡 차례가 되었습니다. 마지막 곡은 제 대표곡이 '도망가자'인데, 그 노래가 수록된 앨범의 제목이 세레나데입니다.
그 세레나데 앨범과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세레나데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
이 곡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싫어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
모두 잘 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뭐랄까 큰 염원을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.
기도 같은 노래예요.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의 선우정아였고요.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
그전에! 16:21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. 

16:27 딜레이 템포 체크를 마쳤습니다. 정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

